
주방세제 고급화“바람"
천연식물계 원료 주도 … 용도별 세분화 추세

주방세제가 환경오염 및 피부자극 방지를 위해 순수 천연식물계 원료를 사용한 고급제품으로 빠르

게 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 

특히 용도면에서 찌든 기름때나 과일 전용 등의 기능성을 강조하며 세분화되고 있는 추세인 것으로

나타났다. 

관련업계에 따르면, 최근 팜 등의 식물계 원료를 사용, 기존 주방세제보다 1 . 2 ~ 1 . 5배 정도 비싼 고급

제품들이 앞다퉈 출시돼 치열한 판매경쟁이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 

이는 석유계 계면활성제를 사용한 주방세제가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피부에 심한 자극까지 주는 단

점이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각 기업들이 SLS 및 SLES 등의 식물계 원료를 사용, 소비자들로부

터 호응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. 

이같은 고급화 추세는 9 1년부터 시작돼 9 2년에는 고급

제품의 비율이 전체시장에서 3 3 %를 차지했고 9 3년

38%, 94년은 4 4 %까지 급속도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

다. 

주방세제 시장규모는 9 2년 6 6 0억원에서 9 3년 7 2 0억원으

로 9% 증가했고 9 4년은 3% 증가한 7 4 0억원을 형성할

것으로 예상된다. 

9 4년 상반기 각 기업별 시장점유율은 럭키가 4 5 %로 9 3

년 4 7 %에서 약간 떨어졌으며, 애경은 3 2 %에서 3 5 %로

약진한 것으로 나타났다. 

제일제당은 9 3년 1 7 %에서 1 5 %로 다소 밀리며 3위를

달리고 있다. 

애경이 9 4년 상반기 동안에 강세를 보인 것은 9 3년 말

경에「순샘」을 출시하면서 물량공세로 총력전을 펼쳤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. 

각 기업들은 최근 1 ~ 2년 사이에 천연 야자유 및 살구즙 등의 식물성 원료를 사용한 제품들을 대거

출시, 94년 상반기는 이들 제품들의 이미지 굳히기 영업전략을 편 것으로 나타났다. 

따라서 9 4년 상반기 동안에 신제품들이 거의 출시되지 않아 9 3년에 비해 매출 신장률이 다소 떨어

졌는데 하반기에도 이같은 추세는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. 

최근 주방세제의 또다른 특징은 환경관련 상품으로 9 3년 제일제당에서 처음 선보이기 시작한 리필

제품이 전체시장에서 1 3 %를 점유할 정도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 

또 보령장업의「안심이」및 태평양의「야채마을」등이 식품첨가물용 계면활성제를 처음 사용하여 눈

길을 끌었으나 세정력저하와 고가라고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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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방세제 시장점유율( 1 9 9 4 .상반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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